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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Internet is one of the essential tools in South Korean adolescent life. Recently, researchers suggest that 

Internet us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eens' mental health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nd suicide. Thus, this 

study explored a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suicide ideation among South Korean adolescents. 

  Methods:　Secondary data, the three-wave Korean Youth Panel Survey, were analyzed. First, in terms of the levels 

of Internet use and suicidal ideation, t-test was used for examining a gender difference, and Analysis of Variance 

were used for examining differences across three points in time(waves 2 - 4). Second, logistic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Internet use and suicide ideation after controlling for the other factors' 

effects. In this analysis, Fixed Effect Regression Method(FERM) was incorporated as well. FERM was useful in 

adjusting for the effects of time-invariant factors even without measuring them.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obtain 

more accurate findings. 

  Results: Adolescent depression wa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net use and suicide 

ideation.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 of depres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suicide ideation was 

no longer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As a proxy to identify teens who are obsessed with suicide ideation, levels of Internet use do not 

seem useful. Instea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eens' access to websites related to 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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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인들의 삶에서 인터넷은 점점 더 중요한 부분

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가구

율이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국가들 중 2001년부터 2005년

까지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총 가구의 

92.7%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OECD, 2007). 또한,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에서도 한

국인 100명당 24.9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러한 보급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

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OECD, 2007). 한국인터

넷진흥원에서 실시한 2007년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

사 결과도 OECD조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40대 

이하 한국인의 7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

며, 국민연령이 낮아질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되

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6-19세 국민을 대상으로 인

터넷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06년도 응답자의 

98.1%와 2007년도 상반기 응답자의 98.7%가 인터넷 

이용자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통계치는 거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고영삼과 엄미영, 2007). 

이처럼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필수 요소

로 자리를 잡음에 따라, 청소년기 인터넷 사용과 건강

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

에 의하면,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긍정

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뉜다. 인터넷은 사회경

제적 불균등 해소와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긍정

적 측면이 있다(Paul & Bryant, 2005). 그러나, 과도

한 인터넷 사용이 건강을 해치며 학업과 같은 일상생

활의 장애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일탈행동과 현실구

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제기되고 

있다(정여주, 2005).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 중, 연구자들은 특히 청소년

기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연

구자들은 외로움, 우울, 자살생각, 자존감,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심리적 요소들이 인터넷 사용과 관련이 있

다고 설명한다(김진희와 김경선, 2003; 류은정 등, 

2004; 이명수 등, 2001; Kim et al., 2006). 이러한 정

서·심리적 요소들 중, 우울과 자살은 특히 청소년기의 

중요한 건강문제이다. 청소년기 우울은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중재가 요구되는 중요한 건강문제이다. 첫

째, 우울은 아동기에 낮은 발생률을 보이다가 청소년

기에 급격히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한번 우

울을 경험한 청소년들 중 70%가 5년 내에 다시 우울

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청소년기 우울은 재발 

위험성이 높다. 셋째, 우울 경험자의 30%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icchetti & Toth, 1998). 

우울과 마찬가지로, 자살도 아동기에는 흔하지 않지

만 청소년기에 이르러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 자

살 또한 시급 중재가 요구된다. 2000년 현재 자살은 

미국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하였다

(Brent, 2005).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도 자살은 사

망원인으로 교통사고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Peffer(2007)는 자살행위를 자살생각, 자

살시도, 자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들 요소가 

연속선상에서 서로 연결된다고 정의한다. 2006년도 

한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

사에서 자살을 생각해보았다고 응답한 우리나라 청소

년들은 전체의 대상자의 23.4%이었으며, 남학생

(19.4%)보다는 여학생(28%)에게서 자살 생각 경험

이 더 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영택, 2007). 

최근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과 우울/

자살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왔다. 연구자들

은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기 인터넷 사용과 우

울간 유의한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동의를 한다(Park 

& Romer, 2007). 그러나, 청소년기 자살생각과 인터

넷 사용과의 연관성은 우울과의 연관성에 비하여 이

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2개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

터넷의 지나친 사용은 자살 생각을 경험할 위험성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류은정 외, 2004; Kim et al., 

2006). 하지만, 이 연구들은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첫

째, 연구대상자가 한국 청소년 집단에서 무작위로 추

출된 것이 아니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다. 

둘째, 인터넷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전혀 통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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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Allison, 1999). 이러

한 단점들을 고려하면, 위의 연구들에 근거하여 인터

넷 사용과 자살생각과의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경험적 증거(empirical evidence)가 부족

하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후속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03년 중학

교 2학년 학생 코호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용 수

준과 자살생각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였

다. 선행연구들에 비하여, 본 연구는 세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대표성 있는 표본을 이용함으로써, 연

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다. 둘째, 2004년부터 2006

년까지의 3년간 자료를 Fixed Effect Regression 

Method(FERM)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FERM 분석은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

지만, 성별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모든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Allison, 2005). 

셋째, 주요한 관심요인인 인터넷 사용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여,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우

울 변수는 인터넷 사용뿐만 아니라 자살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다(이명수 등 2001; Peffer, 2007). 따라서, 

우울의 효과를 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우울변수뿐만 아니라 기존 문헌에서 자살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소들을 독립변

수로 사용하여, 이들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고자 한다. 

효과 통제 목적으로 이용된 변수들은 우울, 가족구성, 

한달 가계수입, 부모의 양육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성적, 자존

감, 자신에 대한 신뢰감, 스트레스, 삶에 대한 만족도, 

부정적 생애사건이다. 효과통제를 위한 변수들은 선

행연구들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선택하였다(Kalafat, 2005).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인터넷 사용 수준변화를 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둘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자료

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자살생각 수준 변화를 

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우울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 인터넷 사용 수준과 자살

생각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Ⅱ.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였

다. 패널조사는 종단적 자료수집을 통하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잠재적 직업 선택, 향후 진로설정 및 준

비, 일탈행위, 여가참여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패널조사의 연구대상자는 제주

도를 제외한 전국의 2004년도  초등학교 4학년생과 

2003년도 중학교 2학년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선택

되었다, 표본추출방법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사

용하여 대표성을 가지는 초등학교 4학년생 코호트와 

중학교 2학년 코호트를 각각 추출하였다. 한국청소년 

패널조사는 이 두 개의 코호트를 대상으로 최소 6회 

추적조사를 목표로 하여 매년 1회씩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3년도 중학교 2학년 코호트를 대상

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수집된 총 3회 자료를 

이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 2007). 2003년

도 1차년도 자료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인 

FERM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었다. FERM 분석

을 위해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을 반복적으로 

측정해야 하지만(Allison, 2005), 1차년도 자료에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이 측정되지 않음

으로 인하여 1차년도 자료를 본 연구에 포함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중학교 2학년생들을 대표하는 표본을 이용함

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였

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들 부모들을 자료수

집 대상자로 직접 이용함으로써 자료조사의 정확성

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최종 표본수는 3,449명이었으

며, 가장 최근 수집된 2006년도 자료에서 연구대상

자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표본의 일반사회학

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3년 동안 매년 측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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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효과통제를 위한 독립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영역 변수 조작적 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구성 ․‘친부모가 있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나눔

월평균 가구 수입 ․‘100만원 이하(1)’부터 ‘400만원 초과(5)’까지의 5개 범주로 나눔

가족 특성

부모 양육태도
․부모가 대상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수준을 조사한 2문항을 이용하여 평균값 계산
․가능한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Chronbach's alpha = .89)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수준 또는 때리는 수준을 조사한 2문항을 이용하여 
평균값 계산 

․가능한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Chronbach's alpha = .78)

학교 특성

교사와의 관계
․선생님과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사랑을 보이시는지 등을 묻는 3문항을 이용하여 
평균값 계산

․가능한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Chronbach's alpha = .75)

친구와의 관계
․친구들과 있으면 즐거운가, 서로 고민을 솔직하게 얘기하는가 등을 묻는 4문항을 이용하여 평균값 
계산

․가능한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Chronbach's alpha = .84)

성적백분율
․반등수를 전체 반인원수로 나눈 결과에 100을 곱하여 연구대상자의 성적백분율 계산
․가능한 응답범위: 2 - 100%(백분율이 낮을수록 높은 성적을 의미)

개인적 특성

자아존중감
․Rosenburg가 개발한 도구의 일부분인 6개 문항을 이용하여 평균값 계산(Rosenberg, 1965)
․문항내용: 대상자가 자신의 가치, 능력, 성품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를 조사
․가능한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Chronbach's alpha = .75)

자신에 대한 
신뢰도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 자신의 결정 등에 관한 신뢰수준을 묻는 3문항을 이용하여 평균값 계산 
․가능한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Chronbach's alpha = .85)

스트레스
․성적, 부모님과의 의견 충돌, 시험, 친구, 키, 몸무게, 용돈 등의 17개 스트레스원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묻는 문항들을 이용

․‘자주 또는 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한 문항들의 합을 이용하였으며, 가능한 응답 범위는 0 - 17

삶에 대한 
만족도

․생활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묻는 한 개의 문항을 변형 없이 이용
․가능한 응답: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1)’에서 ‘매우 만족한다(5)’까지의 5점

부정적인 
생애 사건

․지난 1년간 놀림, 협박, 집단따돌림, 성폭행 등과 같은 부정적 사건의 경험 여부를 묻는 6문항을 
이용

․경험한 사건들의 합을 계산하였으며, 응답범위는 0 - 6

료에서 표본의 성별 구성은 50%가 남학생으로 구

성되었으며, 양쪽 부모가 모두 있는 대상자는 전체 

표본의 93-95%를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대상자들

의 월평균 수입이 100-3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3년간 자료에서 월평균 수입이 101-200

만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24-29%이었고, 

201-300만원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30-32%이

었다. 

2. 측정변수

1) 종속변수: 이용된 종속변수는 ‘자살생각’이며,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을 하는 수준을 묻

는 1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가능한 응답은 ‘전혀 그렇

지 않다(1)’에서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통(3)’ 수준 이하로 응답한 

경우는 ‘0’으로, ‘그런 편이다(4)’ 이상으로 응답한 경

우는 ‘1’의 값으로 변형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 사용된 중요한 독립변수

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으며, 나머지 효과통제를 

위하여 사용된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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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 FERM분석에서는 반복 측정된 변수들

을 하나의 변수로 합쳐서 분석하게 된다. 예를 들면,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우울변수들을 하나의 우울

변수로 합치고, ‘시간’변수를 이용하여 측정된 시기를 

구분한다. ‘시간’변수는 2차년도 자료는 ‘1’의 값을, 3

차년도 자료는 ‘2’의 값을, 4차년도 자료는 ‘3’의 값을 

가진다.  

 (2) 인터넷 사용: 아직까지 인터넷 사용수준을 어

떻게 측정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제

시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인터넷으로 인

하여 유발되는 건강문제들은 인터넷 그 자체가 아니

라 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활동들과 중요한 연

관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수준 조사에서는 인터

넷 활동들과 사용빈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

명한다(David,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게임, 채

팅 및 메신저, 전자우편, 동호회 활동, 온라인 거래, 

게시판, 성인용 사이트, 기타 정보 검색의 8가지 인터

넷 활동을 이용하였다. 각 활동 수준은 ‘전혀 안한다

(1)’에서 ‘매우 자주한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

으며,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들의 합을 계산하였다. 가

능한 응답범위는 8부터 40까지이었다.

 (3) 우울: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 따르면, 우울을 나타내는 증상들

은 불안, 외로움, 슬픔이다(Evans, 2005). 본 연구에

서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 외로움, 또는 슬

픔을 느끼는 수준을 묻는 3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우

울변수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

었다. 우울변수는 무응답을 제외한 후 응답들의 평균

값을 이용하였다(Chronbach's alpha=.88).

3. 분석방법

분석 전,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변수들의 문항간 

내적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파악하기 위하

여 Chronbach‘s alpha 값을 조사하였다. 다음 단계에

서 인터넷 사용 수준과 자살생각 수준의 변화를 성

별과 연도별로 각각 비교하였다. 성별 비교 시에는 

t-test를, 연도별 비교 시에는 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이용하였다(Elliott, 1995). 셋째, 자살

생각 수준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요인 조사를 위하

여 Fixed Effect Regression Method(FERM) 방법을 

이용하였다(Allison, 2005). FERM 분석은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들이 종단적으로 최소 2회 이상 

측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 성별, 인종, 지능수준과 같

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들 변수

의 효과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Allison, 2005). 모

든 통계분석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모

두 정확하게 측정되고, 이들이 모두 분석모형에 포함

되었다고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지만(Allison, 1999), 

현실적으로 영향력 있는 모든 변수들을 오차없이 측

정하여 통계분석에 포함하기 어렵다. 그러나, FERM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

는 모든 변수들의 효과 통제가 가능하고, 보다 정확

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수준과 자

살생각과의 연관성 조사를 위하여 FERM 분석을 이

용한 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Allison, 

2005).

Ⅲ. 연구결과

1. 인터넷 사용 수준의 변화

인터넷 사용 수준은 게임, 채팅 및 메신저, 전자우

편, 동호회, 온라인 거래, 게시판, 성인용 사이트, 기타 

정보 검색의 8가지 인터넷 활동 수준의 평균값이다

(그림 1). 3년간 조사자료 모두에서 평균적인 인터넷 

사용수준은 ‘가끔 사용하는 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 모두에서 중학교 3학년 시기인 2004년도

에 인터넷 사용수준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 2학년 시

기인 2006년도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 사용수준은 남․녀 학생 모

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이 외에, 

각 연도별로 남․녀간 인터넷 사용 수준 차이를 비

교하였다. 3개년도 자료 모두에서 남학생의 사용수

준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성별에 따른 

인터넷 사용 수준의 차이가 더욱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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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아주 가끔 사용(2), 가끔 사용(3)

[그림 1] 인터넷 사용수준의 변화

단위: 생각하지 않은 편(2), 보통(3)

[그림 2] 자살생각 수준의 변화

2. 자살생각 수준의 변화

3년간 조사자료 모두에서 평균적인 자살생각 수준은 

남녀 모두 ‘보통수준’ 이하라고 응답을 하였다. 연도별 

자살생각 수준 비교시, 여학생 집단에서는 자살 생각 

수준이 학년의 증가에 따라 낮아졌으나, 이러한 연도

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

만, 남학생 집단에서는 고1시기에(2005년) 비하여 고2

시기의(2006년)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수준 비교에서

는 1, 2, 3년도 자료 모두에서 여학생의 자살생각 수준

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이러한 자살생각 수준 차이는 

학년의 증가에 따라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5년도와 2006년도 시기의 여학생 자살생각 수

준이 남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그림 2). 

3. 인터넷 사용수준과 자살생각 수준의 연관성

Model 1에서는 시간, 가족구성, 월평균 가구 수입, 부

모의 양육태도, 부모간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성적, 자존감, 자신에 대한 신뢰도, 스트레스, 삶에 

대한 만족도, 부정적인 생애사건 경험 변수들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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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터넷 사용수준과 청소년 자살생각의 연관성

변수
Model 1

†
 Model 2

‡

OR 95% CI OR 95% CI

 시간변수 (Reference: 3차년도)

1차년도     1.230 0.955, 1.584     1.716*** 1.248, 2.360

   2차년도   1.131 0.901, 1.421   1.243 0.943, 1.640

 가족구성 (Reference: 그 외)  

    부모계심   1.257 0.646, 2.446   0.981 0.433, 2.224

 월평균 가구 수입 (Reference: 40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0.799 0.404, 1.581   0.654 0.283, 1.509

200만원 이하   1.094 0.661, 1.811   0.664 0.353, 1.251

300만원 이하   1.072 0.686, 1.675   0.664 0.381, 1.159

400만원 이하   0.860 0.555, 1.334   0.520
*

0.299, 0.905

 부모 양육태도   1.087 0.893, 1.324   0.175 0.917, 1.506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1.087 0.893, 1.323   1.037 0.813, 1.323

 교사와의 관계   0.941 0.812, 1.091   0.879 0.731, 1.056

 친구와의 관계   1.221 0.998, 1.495   1.227 0.957, 1.572 

 성적   1.000 0.993, 1.006   0.999 0.991, 1.007

 자아존중감     0.615
***

0.480, 0.788   0.748 0.550, 1.017

 자신에 대한 신뢰도   1.039 0.851, 1.269   1.085 0.852, 1.381

 스트레스     1.185
***

1.138, 1.235     1.143
***

1.087 1.201

 삶에 대한 만족도     0.729
***

0.615, 0.863    0.738
**

0.599, 0.911

 부정적인 생애 사간   1.260 0.982, 1.617   1.221 0.897, 1.662

 인터넷 사용   1.038
*

1.007, 1.071   1.009 0.972, 1.048

 우울 - -     5.742
***

4.413, 7.471

*
p<0.05, 

**
p<0.01, 

***
p<0.001

†
 효과통제를 위한 독립변수들 중 우울 제외
‡
 효과통제를 위한 독립변수들로 우울 포함

통제하였다. 이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 한 후, 인터넷 사

용수준 증가는 자살생각 수준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계가 있었다. 이외에, 낮은 자존감, 높은 스트레스 

수준, 낮은 삶에 대한 만족도도 자살생각 증가와 유의

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Model 2에서는 효과통제를 위하여, Model 1에서 

사용된 변수들에 우울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Model 

1에서 중요한 영향변수인 인터넷 사용 변수는 자살생

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효과통제를 위한 변수들 중, 연구대상 코호트가 

고2인 시기에  비하여 고1인 경우, 월 가계 수입이 

400만원이 넘는 경우에 비하여 301~400만원 사이인 

경우, 높은 스트레스 수준, 낮은 삶에 대한 만족도, 높

은 우울수준이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표 

2). 특히, 우울수준이 1단계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을 

경험할 위험성이 약 5.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과 자살생각과의 강한 연관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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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1. 청소년기 인터넷 활동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8가지 인터넷 활동들의 평균

적인 이용 수준은 3년도 자료 모두에서 ‘가끔 이용’하

는 수준 미만이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인

터넷의 평균 사용수준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별 비교에서는 여학생 집단에 비하여 남학생 집단

의 인터넷 평균 사용 수준이 높았다. 정보통신부의 

2005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만 9-39세

인 연구대상자들을 남․녀로 나누어 이용시간을 비교

한 결과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의 인터넷 사용 시간

이 적었다(고영삼과 엄나래, 2007). 미국인과 유럽인

들을 포함한 다른 나라 표본들에서도 남성에서의 인

터넷 사용 수준이 높았다. Kehoe et al. (1999)에 따

르면, 인터넷 사용 초기에는 사용 수준이 남녀간 비슷

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성에서의 사용수준이 여

성보다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보

다는 남성이 인터넷을 능숙하게 다루며,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여성들이 점차 인터넷 

사용을 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Kehoe et al., 

1999). 

본 연구결과에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학생들

이 상급학년으로 진급함에 따라,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활동 수준의 조절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Self-control)이 요구된다(Yoo et al., 2004). 문헌에 

따르면,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중요한 특성들 

중 하나는 자기조절능력의 결여이다. 본 연구대상자

들이 인터넷 중독 학생들이 아니라 한국의 2003년도 

중학교 2학년생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표본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보다 자신의 행동

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직

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연구가 없으나, 학생들의 학업

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

등학생들은 졸업 후 대학진학 또는 진로 탐색을 준비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

부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하여 인터넷 활동 

수준이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하

여, 다른 표본에서도 학년 증가와 인터넷 사용 수준의 

반비례 현상의 존재 여부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의 규명이 필요하다.

2. 청소년기 자살생각 수준

자살생각 수준은 3년간 수집된 자료 모두에서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생각을 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학년의 증가에 따라 자살생각 수준이 

남․녀 학생 모두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감

소폭이 남학생 집단에서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

행 연구들도 자살을 생각하는 수준이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에게서 더 높다고 보고한다. 2006년도 발간

된 청소년백서에서는 지난 1년 자살생각을 해본 경험

자 비율이 남학생 집단(11.1%)보다 여학생 집단

(15%)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에서도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해본 사람들의 백분율이 남학생 집단(19.4%)보다 여

학생 집단(28%)에서 더 높았다(김영택, 2007). 이러

한 경향은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헌에서도 

나타난다. 미국 여자 청소년들의 자살생각 또는 자살

시도 수준은 남자 청소년들보다 높다(Peffer, 2007). 

자살관련 특성의 남․녀간 차이 중 한 가지 주목할 

특징은 여자 청소년들보다는 남자 청소년들이 자살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 성공할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effer, 2007). 2006년도 청소년 건강행태조

사에 따르면, 학년별 자살생각 수준 비교에서 중3 - 

고2 시기 자살생각의 경험율이 남학생 집단에서는 20 

- 20.2%이었고, 여학생 집단에서는 27.3 - 29.9%로 

나타났다(김영택, 2007). 매년 실시되는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가 학년별 자살 생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한다. 하지만, 코호트 연구와는 달리 매년 조사에 

참가하는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대상자들의 자

살 생각 수준 변화를 학년의 증가에 따라 주기적으로 

관찰한 본 연구방법과는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와는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

다.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횡단 연구보다는 종속 연구를 이용한 후속 연구

의 실시가 필요하다. 



청소년기 인터넷 사용 수준과 자살생각과의 연관성 31

3. 인터넷 사용 수준과 자살생각 수준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우울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기 전에는 

인터넷 사용 수준과 자살생각 수준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연관성이 존재하였으나, 우울변수의 효과를 통

제한 후에는 두 관심 요인들간 연관성은 유의하지 않

았다. 반면, 우울은 인터넷 사용을 포함한 모든 변수

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자살생각과 유의한 연관

성이 있었다. 특히, 우울 증상을 경험한 청소년은 경

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 생각을 경험하는 수준

이 약 6배인 것으로 나타나, 우울이 자살생각 경험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자

살생각과 같은 자살관련 행위는 우울증이 원인이 되

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한다(Kalafat, 2005). 현재 

문헌에는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과 인터

넷 중독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한 2개의 선행 연

구가 있다(류은정 등, 2004; Kim et al., 2006). 두 연

구결과 모두에서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

살을 생각하는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두 선행연구들은 인터넷과 자살생각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변수도 통제를 하지 않

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은 

두 관심요인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선행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인터

넷 사용 수준과 자살생각 수준과의 유의한 관계는 우

울로 인한 영향일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히 인터넷 사

용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자살충동을 느낄 위험성

이 높다고 결론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

진다. 청소년기의 자살문제 해결에서 고려해야할 점

은 자살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충동을 직

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군의 판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기적절한 자살예방 중재 실시

를 위해서는 자살생각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으며 동

시에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관련 요소를 찾아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을 선별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청소년기 자살생각과 인터넷의 연관성 연구시 자

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Becker(2004)는 청소년 자살과 

관련하여, 청소년 자살이 “전염성”이 있으며, 대중매

체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중매체의 한 

종류인 인터넷의 영향력이 활자화된 책과 같은 매체

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한다. 청소년들이 접하는 대중

매체의 양이나 기간과 비례해서 모방효과가 나타나

고, 이로 인하여 자살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청소년들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자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살에 대하여 

느끼는 두려움 수준이 낮아진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채팅방을 통하여 자살을 원하는 사람

들과 접촉이 용이하고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문성원, 2002). 청소년들의 자살예방

을 위해서는 자살관련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가

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차원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학교에서의 보건교

육 실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제공되는 교육

수준은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 더 나아가, 우울이나 자살과 같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영역은 2008년도 학교보건 기본방향에 제시

된 초·중·고 필수 보건교육 주제에서도 제외되어 있

다(서울시교육청, 2008). 학교환경은 가족 환경과 더

불어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학생

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자살이 한국 청소년 중요한 사망원인들 중 하나라

는 점은 청소년기 정신건강에 대하여 학부모와 더불

어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중재를 실시해

야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수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는 우울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기 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우울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인터넷 사용과 자살생각의 연관성은 우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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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아 나타난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순히 청소년들 인터넷 사용 수준을 이들의 자살생

각 수준을 선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는 두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FERM

분석의 특성상 성별과 같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값이 

변하지 않는 변수들(Time-invariant factors)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측정할 수 없었다. 하

지만, 분석의 특성상 본 연구에 사용되지 않은 모든 

Time-invariant factors의 효과까지도 통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

다. 둘째, 2차 자료(Secondary data)의 이용으로 인하

여,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로 ‘인터넷 사용’ 변수를 측

정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연구자들도 인터넷 사용 수

준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

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며, 대신 ‘인터넷 사용’ 측정

시 인터넷 사용 빈도와 인터넷 활동 내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Rotunda 등

(2003)이 강조한 이 두 가지 특징을 고려하여, 최대한 

타당도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자살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건강문제임에도 효과적

인 예방적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 근거할 때, 인터넷 활동 수준 보다는 자살관련 

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활동 내용이 청소년 자살생각 

또는 자살행위와 중요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

진다. 후속연구에서는 자살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의 이용과 청소년들의 자살생각 수준과의 연관성에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자살예방을 위한 중재 

방법으로 자살관련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웹사이트 및 개별 상담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와 더불어 학교에서는 청소년

기 건전한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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